
SK, 석유제품 혼합판매 못한다
10월1일부터 식별제 첨가 … LG정유·S- o il도 첨가 신중검토

국내 정유기업들이 자사 상표를 단 주유소(폴주유소)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10월1일부터 휘발유에 자사

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제(Marker)를 첨가한다.

식별제는 휘발유 1ℓ에 10㎎만 첨가해도 사후분석을 통해 타사제품의 혼합비율까지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

있게 해주는 일종의 화학적 첨가제로 미국과 캐나다,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석유제품 브랜드 보호나 탈세방

지를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.

SK는 10월1일부터 울산 정유공장과 전국의 모든 저유소에서 출하하는 전 휘발유 제품에 미국 UCM이 생산

한 식별제를 첨가하기로 했다.

SK는 일부 폴주유소들이 상대적으로 값이 싼 수입 휘발유 또는 덤핑 휘발유를 자사 제품과 섞어 팔아 부당

이득을 챙기고 있어 식별제를 첨가키로 결정했다.

특히, 자사계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에 대해 수시로 품질점검을 벌여 국내외 타사제품을 판매한 사

실이 적발되면 공급계약 해지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.

현대정유도 10월1일부터 자사 휘발유에 독일 BASF가 생산한 식별제를 첨가하기로 했으며 LG칼텍스정유,

S-Oil도 식별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중이다.

따라서 10월부터 SK와 현대정유 계열 폴주유소는 공급계약을 맺은 회사가 아닌 타사 석유제품 구입, 판매

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.

폴 주유소는 통상 정유기업이 공급한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LG정유는 자사 생산제품의 90%, SK는

80%, S-Oil은 50%, 현대정유는 60%를 폴주유소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.

그러나 2001년 하반기 이후 국내 정유기업의 석유제품 수출이 어려워지고 석유 수입기업의 값싼 외국제품

수입이 늘고 있고, 7월 현대정유와 결별한 인천정유까지 현물시장에 뛰어들면서 현물가격이 대폭 내리자 폴

주유소들도 공급계약사가 아닌 국내외 타사의 값싼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.

현재 석유제품 대리점에서 무연휘발유는 국내 정유기업이 폴주유소에 공급하는 공장도가격보다 드럼(200ℓ)

당 2만원 이상, 경유는 할인폭이 이보다 더해 드럼당 최대 2만5000원 이상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.

정유업계는 휘발유에 식별제를 첨가하면 주유소의 불법행위도 막을 수 있을 뿐더러 제조물책임법(PL)을 제

대로 시행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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